
혼방품의 염색과 그 문제점 

 

1. 서 언 

섬유의 혼방은 만들어진 결과에서 보았을 때에는 퍽 단순한 것처럼 보이

나 실제는 비혼방품 보다 훨씬 많은 공정관리를 필요로 하며 어려움이 뒤따

른다. 다시 말해서 혼방섬유의 성상의 차이, 섬유의 공간적인 크기(길이, 굵

기) 및 염착상태는 혼방품의 최종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Factor)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래의 기계를 써서 공업적인 규모로 큰 어

려움 없이 제조되고 잇기 때문에 혼방품의 생산에 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

으며 몇 가지 염색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첫째로 성상의 차가 심한 섬유로 혼방하였을 때 기계적 상호작용의 차이

로 불균일한 혼방품이 되기 쉽다. 

둘째로 Hamilton에 의해서 발표된 강도 및 섬유장과 같은 섬유 고유의 물

리적인 공간적 성질을 지배하는 이동정수(Migration index)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혼방품의 염색은 불안전한 상태를 유발할 요소

가 내포되어 있으며 동색염의 불가능까지도 몰고 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혼

방하고자 하는 섬유의 선택과 그 섬유의 염색에 필요한 염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염착을 control 하거나 촉진시켜 주는 염색조제의 선택도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vickerstaff는 염착성, 섬유의 확산, 염색속도론 등에 관한 이

론적 견해를 실용적인 섬유와 각종 염료와를 관련지어 발전시켰다. 

혼방품의 염색이론은 복잡하며 신용할 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현재까지

도 맣은 장해가 되어 있다. 즉 단일 욕에서의 이종섬유의 물리화학적 거동이

나 각종 성분의 기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색하기 전에 시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용되고 있는 염료의 분자량의 크기



를 보면 비교적 큰 Milling형 산성염료나 직접염료에 가장 적은 균염형 산성

염료나 분산염료가 있으며 섬유도 액체의 침투가 좋은 재생단백섬유나 비스

코스성 섬유인 아크릴이나 폴리에스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와 같이 분

자량이 다른 염료가 침투성이 다른 섬유로 혼방된 제품을 염색할 때 또한 

염료 상호간의 이온성의 반대현상 때문에 생기는 trouble은 그 거동 및 기능

이 일치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실제염색에 있어서도 2욕법은 비교적 염색하기 쉬우나 인건비, 시간 및 열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1욕법에서는  동색염을 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것처

럼 상이한 염료의 거동과 상호작용 등에 대한 문제점들은 기술적으로 해결

하여야 될 점이며 요사이는 차츰 여러가지로 유리한 1욕법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혼방품의 염색과 그 문제점을 합성섬유를 중심으로 혼

방되어지고 있는 섬유소 섬유 및 양모와 제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혼방품의 염색과 문제점 

섬유가 혼방되어 의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은 섬유의 단점을 서로 보

완하여 장점만을 주기때문이다. 즉 합성섬유의 양호한 강도와 Anticrease성은 

천연섬유의 단점이며 천연섬유의 우수한 흡습성은 합성섬유의 단점이기도 

하다. 이 이외에도 천연섬유의 자원적인 불량을 보완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혼방품이 개발되었고 그 염색방법의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어 왔다. 

 

1) 폴리아미드 섬유와 섬유소섬유의 혼방품 

이들 혼방품의 대부분은 폴리아미드섬유를 S. F. 또는 Tow상태로 염색하고 

솜염색 또는 원액착색된 비스코스와 혼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방직물



로서 염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의 혼방염색에서는 동색염 및 한쪽을 희

게 남도록 하는 경우이다. 섬유소섬유를 희게 남도록 하는 경우에는 나일론

쪽에 분산이나 산성염료로 염색하면 되나 분산염료는 비스코스레이온이나 

면을 오염하므로 세정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섬유소섬유를 희게 남

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나일론 쪽에 산성염료를 권장하고 싶다. 폴리아미드 

섬유를 희게 남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약알칼리 조건 즉 비누 1~2%와 염을 

가하여 선택된 직접염료를 사용하여 최고온도 90℃에서 염색하면 된다. 선택

된 직접염료란 폴리아미드 섬유에 오염되지 않고 섬유소섬유에 염착성이 좋

고 견뢰한 것을 의미한다. 

동색염은 직접염료와 분산염료 또는 중성염색형 산성염료를 조합하면 얻

을 수 있다. 또 산성완충용액에서 직접염료로 비등 염색하여도 동색염은 가

능하나 염료에 따라서는 폴리아미드 섬유와 섬유소섬유간의 분배비가 현저

히 달라서 동색염을 얻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Du-Pont사는 나일론-면 혼방품을 배트 염료에 의한 연결염색공정으로 염색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금속착염염료와 직접염료를 조합하여 염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있다. 또한 M. Yoshida와 M. Nishio는 나일론 섬유

를 직접염료로 염색할 때 특정의 pH값에서 동색염이 얻어진다고 발표하였다. 

R.C. Cheetham은 나일론 염색에서 직접염료와 산성염료의 염착기구가 비슷

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J. Neubert도 1욕법에서 직접염료와 산성염료

를 배합하는 방법과 대표염색법을 기술하고 있다. ICI법에서는 반응성 염료를 

써서 동색염을 1욕법에서 염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거기에 

따르면 폴리아미드 섬유는 Procinyl염료, 섬유소섬유에는 선정된 Procion H염

료를 사용하여 동시에 염색하는 방법이다. 염색법은 식염 100g/l를 가하여 최

고온도 85℃에서 1시간 염색하고 다음에 인산소오다(결정) 15g/l를 가하고 다



시 85~95℃에서 1시간 처리한다. 그 후 수세하고 Lissapol ND 3g/l와 Triamine 

PR 1g/l의 용액에서 15분간 비등처리한다. 

폴리아미드 25%이하의 혼방품은 셔츠지로 쓰이며 나일론을 혼방하면 내마

모성은 비교적 증가하나 소모, 탈호 silket 가공 표백, 염색가공등은 거의 면

직물과 같은 공정에서 처리한다. 폴리아미드섬유의 혼용율이 비교적 많은 직

물에서는 Heat-set가 필요하며 직물은 핀 또는 Clip-tenter를 써서 190~200℃에

서 20초간 열 set 한다. 

많음 담·중색염에는 Du Pont사의 배트 염료를 이용한 Pad-steam법이 권장

되고 있으며 이 때 2종 섬유의 염색농도를 근접시키고 일광견뢰도도 만족시

킬 수 있는 염료의 선택이 필요하다. 배트염료는 폴리아미드 섬유에는 친화

력이 적으며 담색에서는 나일론은 거의 염색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두 섬유간의 색차가 있다 하더라도 나일론 혼방율이 적은 경우에는 크

게 눈에 띄지 않으며 반대로 농색으로 동색염을 얻는데는 문제가 많다. Pad-

Jigger에서는 Migration 현상이 일어나 불만이나 Pad-steam법에서는 이런 현상

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때 배트염료나 나일론 쪽보다 면 쪽이 농색이 되며 

Thio indigo 염료는 반대로 나일론 쪽이 짙게 염색된다. 이 농담의 차를 개선

하는 효과적인 조제는 없다. 색상에 따라서는 동색염을 얻기 위하여 산성염

료를 첨가하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2) 폴리아미드 섬유와 양모혼방품 

양모에 20~50%의 폴리아미드 섬유가 혼방되어 있는 것으로는 메리야스용 

사가 있으며 양모와 30%이하의 폴리아미드 섬유의 혼방품은 의료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Fluss는 양모 50% Nylon 6 50% 혼방품을 Telon Chrome 염료로 

염색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나일론과 양모는 화학적 구조가 매우 유사하면서도 나일론의 Anion염료에 

대한 친화력은 양모보다 높고, 염료의 포화치는 양모보다 훨씬 적고, 염료의 

섬유내 확산속도는 양모보다 늦다는 등 염색적 거동이 비교적 다르기 때문

에 동색염은 쉬운일이 아니다. 균염성 산성염료로 담중색을 1욕염으로 할 때 

나일론이 짙게 염색되기 쉬우며 농색염에서는 양모가 짙게 염색되기 쉬우며 

농색염에서는 양모가 짙게 염색된다. 이것은 가급적 긴 시간 염색을 피하고 

균염성 산성염료의 Sulphone의 정도와 관련시킴으로써 색상을 어느 정도까지 

수정할 수가 있다. 또 염료의 흡수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제로서 Calesolene oil 

HS(ICI)등을 이용하여 담색염을 하면 나일론의 염착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

고 한다. 

균염성 산성염료의 나일론 양모 혼방품의 염색은 망초 10%, 확산(168°TW) 

2%, 또는 개미산(85%) 4%를 가한 염욕 60℃에서 염색하기 시작하며 1시간에 

비등점에 올려 그 온도에서 1시간 염색 후 수세하면 동색염이 가능하다. 산

성염료에 의한 염색에서 확산-망초, 초산-망초 또는 초산-망초에 Captal BN 

past를 가한 경우 동색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Francolor사에 의해서 발표

되었다. 

산성염료로 염색할 때 분산염료를 부가하여 폴리아미드 섬유의 염색농도

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상호오염으로 양모의 염색견뢰도를 저하시키는 일

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되며 이때 분산염료를 선택할 때 양모에 오염이 안

되는 염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분한 수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1:1

형 금속착염염료보다 약산성에서 염색이 가능한 1:2형 금속착염염료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 염료는 양모보다 폴리아미드 섬유에 많이 흡수되나 흡

수차는 조정이 가능하며 Milling형 산성염료처럼 염색하면 된다. 즉 혼방품을 

Eulan CN과 같은 조제로 전처리하고 1:2형 금속착염료로 동색염이 가능하다. 



먼저 Eulan CN 3% 망초 20% 및 초산 5%의 욕에서 1시간 비등처리한 후 수

세하여 1:2형 금속착염염료로 염색한다. DuPont사에서는 Capracyl염료를 권장

하고 있는데 이 염료는 혼방품을 전처리하지 않으면 폴리 아미드 섬유를 짙

게 염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염료는 폴리아미드 섬유보다 양모가 짙게 

염색되는 산성염료를 사용한 일반적인 염욕에 가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Chrome염료는 염료와 금속간의 착염의 형성이 불완전하므로 폴리아미드 

섬유의 염색에 사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나 약한 환원제를 첨가하여 Chelation

을 개량하거나 Chrome화가 쉬운 염료를 택하거나 초산 대신에 환원성이 있

는 유기산을 쓰거나 Chrome처리 후 Thio황산소다를 염료의 3~4배 사용하여 

이것을 녹인 욕에서 70~80℃에서 30분 처리하여 충분히 발색시킨 후 Chrome

염이 섬유상에 남지 않도록 충분히 제거하여야 된다. 

이상 몇가지의 염료로써 나일론 양모혼방품의 염색과 관련해서 설명하였

으나 어떤 것이 가장 양호한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공장설비, 작업조건 및 혼

방품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현저히 다르다고 믿어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3) 아크릴 섬유와 양모혼방품 

아크릴 섬유는 양모보다 가볍고 벌키성, 보온성이 우수하며 더욱 Cation 염

료 염색물은 색상이 선명하고 견뢰도가 양호하므로 양모제품의 원가절감 소

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양섬유를 혼합한 경우 단일섬유의 단점 즉 아크

릴 섬유의 Tightness의 부족과 양모의 수축성 등의 양결함을 서로 보완시켜 

촉감이 양호하여 금후 아크릴-양모혼방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리라고 

믿는다. 

아크릴-양모혼방품의 염색법은 먼저 아크릴쪽을 Cation염료로 염색하고 그 



후 양모를 산성염료로 염색하는 2욕법과 아크릴-양모를 동시에 염색하는 1욕

법이 있다. 최근 에는 공정의 단축과 열의 절감 등의 면에서 1욕법이 주목되

어지고 있다. 이들 혼방품의 염색에는 아크릴쪽에 Cation염료와 양모에 산성

염료가 쓰여지나 이온적으로 정반대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동욕

에서 존재할 때 염을 형성하여 침전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피하

면서 침투성, 균염성이 양호한 염색물을 얻는 염색법으로서는 2욕법이 있다. 

이 때 염색은 양모를 먼저 염색하고 다음에 아크릴 쪽을 염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 염색법은 이온성에 대한 trouble은 현저히 경감되나 아크릴 

쪽을 염색할 때 두 염료의 침전을 방지하는 침전방지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편 극농색의 경우 Cation염료가 이미 염색된 산성염료에 Topping

하여 색의 불균형을 가져오므로 이 경우에는 아크릴 쪽을 먼저 염색하고 양

모를 후에 염색하면서 침전방지제를 첨가하면 효과가 있다. 2욕 염색에서는 

염색도중에 냉각공정이 들어간다는 것과 염색시간이 길다는 결점이 있다. 따

라서 1욕 2단 염색법을 채택하면 합리적으로 염색이 가능하다. 1욕 2단 염법

에서는 승온과저에서 두섬유가 동시에 염색된다는 것이다. 즉 먼저 양모를 

85℃에서 염색한 후 침전 방지제를 가하고 아크릴용 Cation염료를 가하여 

95℃에서 염색하므로써 산성염료와 Cation염료의 침전을 형성하지 않고 염색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욕 2단법은 담중색염에 특히 유효하다. 아크릴-양모

혼방품의 염색에 있어서 Cation염료, 산성염료, 침전방지제, 완균염제, 기타 

염욕의 pH조정 등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우선 염료의 

선택에 있어서 Cation염료는 양모에 오염이 안되는 것을 선택하여야 되나 

Cation염료는 양모에 대해서 상당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양모가 아

미노 기와 카아복실 기를 가지는 양성섬유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는 카아복실 기의 해리를 억제하면 Cation염료의 양모오염은 경감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염색 조건이 다르면 양모의 오염도 달라진다. Sato는 

Cation염료의 양모오염에 대해선 염료의 선택과 더불어 염욕의 pH를 낮추고 

염색온도를 높여 염색시간을 길게 하므로써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양모부분을 희게 남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

고 있다. 

Cation염료와 산성염료는 이온성이 상반하기 때문에 동욕에서 처리하면 염

을 생성시켜 침전이 일어나므로 염욕을 조정할 때 침전방지제가 필요하다. 

이 목적에 쓰이는 침전 방지제는 침전방지 효과, 염착성, 색상 견뢰도 등에 

영향을주지 않을 것이며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염색중 염료에 있어서는 어떤 원인으로 분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점 주의하여야 될 점이나 산성염료는 별로 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며 Cation염

료는 양모의 환원성 때문에 분해되어 변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pH를 

낮게 제어하므로써 분해를 방지할 수가 있으며, 가연된 수용액 중에서 장시

간 염색하므로써 일어나는데 이것은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중성-알칼

리성에서는 심히 분해되므로 pH를 낮추고 신속한 염색을 하므로써 해결될 

수가 있다. 이 이외에 몇 가지의 문제점을 들어보면 1욕법에서 염색시간 및 

온도를 살펴보면 완전한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온도를 비등점에서 장

시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양모의 환원성을 조장하므로 95℃에서 Set하

는 것이 무방하다. 또한 균염제, pH 등에도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 점 주의하

여야 한다. 

 

4) 아크릴 섬유와 섬유소섬유와의 혼방품 

아크릴섬유와 섬유소섬유와의 혼방품은 부인복지 및 내의용 복지로 많이 

쓰여지고 특히 벌키성과 보온성을 조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많은 아크릴-섬유소섬유의 혼방품은 실 또는 직물로서 동색염이 행해지나 

한쪽이 희게 남도록 하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동색염의 농색을 얻기 

위해서는 분산염료와 직접염료, 또는 Cation염료와 직접염료를 써서 1욕법으

로 처리한다. Cation염료와 직접염료가 동욕에서 염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침전방지제의 첨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욕 2단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 아크릴섬유를 먼저 염색하고 다

음에 섬유소섬유를 염색한다. 

Cation염료는 그 종류에 따라서는 용액 중에서 폭넓은 pH에서 변한다. 그

러나 대개는 강산성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직접염료가 침전을 일으

키지 않도록 pH를 5이상이 되는 농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

우 직접염료는 산성에서 100℃까지 가열하여도 극히 소량만이 분해하는 이

점을 가지고 있다. 

Lubrol W(ICI) 또는 Emulsifier OC(ciba)와 같은 조제를 Cation염료와 직접염

료를 함유한 염욕에 첨가하면 침전방지제로서의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적절한 염료의 선택은 중요하며 선택된 염료는 실험실

에서 충분한 실험을 거쳐야 되며 침전이 되는 경우에는 2단염법을 이용하여

야 된다. 

아크릴섬유가 비교적 많이 혼방되어 있는 경우는 아크릴만을 염색하여도 

동색염에 가까운 염색물을 얻을 수 있다. 70℃에서 분산염료 또는 Cation염료

로 pad한다. 또한 농색에는 Cation염료와 배트염료나 반응성 염료로 2단 염법

으로 염색한다. 

섬유소섬유를 희게 남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아크릴섬유를 염색한 후 환

원 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처리는 90℃에서 30분간 Lissapol C(ICI)1g/l의 요

액 중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것으로 섬유소섬유에 오염되어 있는 Cation염료



는 충분히 제거된다. 

여기에서도 아크릴 양모혼방에서 말한 바와 같은 주의를 요하며 염료의 

선택, 온도, pH, 침전방지제의 첨가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으나 이것들은 많

은 경험과 연구로써 해결되리라 믿는다. 

 

5) 폴리에스터 섬유와 양모혼방품 

폴리에스터-양모 혼방품은 신사용 복지를 비롯하여 그 이용도가 많으며, 

차츰 부족되어지고 있는 순양모복지의 대용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다. 이들 

폴리에스터 섬유와 양모의 동색염은 먼저 분산염료로 염색하고 세정한 후 

보통 방법으로 양모를 염색하면 된다. Carrier를 쓰면 포리에스터 섬유의 염색

속도를 촉진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1욕법도 채용된다. 이 방법은 고온에서 

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양모의 질저하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실제의 염

색에 있어서는 개개의 염료와 염색법에 따라 다르나 분산염료에 의한 양모

오염의 정도는 양모자체의 품질상태에도 지배된다. 따라서 재생양모처럼 양

모가 손상을 받으면 많은 염료를 흡수하여 오염된다. 일반으로 오염은 1욕법

의 경우가 심하다. 

일부의 분산염료는 폴리에스터 섬유혼방품을 어떤 조건하에 염색할 때 양

모의 환원성에 영향을준다. 이 환원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양모를 개미산으

로 전처리하여 염욕은 개미산으로 pH 5.5로 조절하여 황산암모니움 1~2g/l를 

넣어 염색하라고 V. Sanahuja는 제안하고 있다. 분산염료와 산성염료에 의해

서 1욕법으로 이색효과를 낼 수 있으나 농색에는 2욕법에 의하거나 혼방기 

전에 Sliver형으로 염색하는 편이 무방하다. 

일반으로 폴리에스터 섬유/양모 혼방품을 분산염료로 염색한 후 양모의 오

염을 제거ㅏ는 하나의 방법은 Dispersol VL(ICI)의 분산제에 Hydrosulphite와 



암모니움을 가하여 50℃에서 환원세정한다. 따라서 분산염료와 산성염료를 

배합하여 1욕법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산성염료는 염색 후 행해지는 세정

처리에 견디는 것을 선택하여야 된다. 또한 분산염료와 금속착염염료와의 1

욕법을 Bayer사에서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Carrier인 Levegal PT는 

성능이 양호하며 견뢰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염색 후 쉽게 제거되어 무해

라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Carrier를 써서 폴리에스터를 염색하

는 경우 염색농도는 증가하나 양모의 오염이 심하며 고온염색법을 쓰는 경

우 양모의 취화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혼방품의 염색엔 곤란한 점이 많으며 

분산염료의 선택에 있어서 폴리에스터에 염착성이 좋고 양모오염이 적은 것

을 선택하여야 된다. 

 

6) 폴리에스터섬유와 섬유소섬유와의 혼방품 

폴리에스터 섬유와 섬유소섬유와의 혼방품은 셔츠지, 부인복지 등이 많으

며 최종제품은 대개 담색물이 압도적이며 셔츠지로서 전형적인 혼방은 폴리

에스터 65%, 면 35%의 혼방이다. 폴리에스터-면 혼방품은 또 레이코우트 용

으로도 쓰인다. 

이 혼방품에서 큰 어려움도 없이 한쪽을 희게 염색할 수도 있으며 또 여

러가지 방법으로 동색염도 가능하다. 

섬유소섬유를 희게 남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폴리에스터 섬유에는 분산염

료를 사용하면 되고 또 섬유소섬유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세정제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된다. 만일 폴리에스터를 희게 남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섬유소

섬유에는 필요한 견뢰도에 따라 직접, 배트, 반응성 염료를 써서 염색한다. 

동색염에서는 분산염료와 직접염료를 쓴다. 와이셔츠와 같은 견뢰도가 높

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섬유소섬유에 배트염료를 쓰거나 반응성 염료를 



사용해야 된다. 분산염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Heat-set와 같은 고온처리의 공

정처리가 있으며 그 사이에 면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가용성 배트염료는 pad법으로 이들 혼방직물에 쓰여지고 있다. 높은 견뢰

도를 요구하는 제품에는 Thermosol법과 같은 열고착법에 의해서 염색된다. A. 

Wurz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배트염료로 종래와 같이 염색하기 전에 

분산염료로 pad하여 열고착시켜 두거나 혹은 분산염료와 배트 염료의 혼합

액을 최초에 pad하고 종래의 방법으로 배트염료를 발색시키면 된다고 한다. 

배트염료로 알맞게 염색하면 동색염을 얻기는 어렵지 않다. 

폴리에스터 섬유소섬유 혼방품의 염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터 

쪽은 분산염료로 고온염색법을 쓰거나 Carrier염색법을 이용하나 이때 섬유소

섬유에 사용되는 염료가 고온에 잘 견디어야 되며 섬유의 손상도 없도록 주

의하고 섬유소섬유에 쓰여지는 염료는 요구되는 견뢰도에 따라서 직접, 배트 

아조익, 반응성 등의 염료를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폴리아미드 섬유, 폴리아크릴 섬유, 폴리에스터 섬유에 양모 

및 섬유소섬유 혼방품의 여색에 대해서 약술하였다. 여기서 본 결과를 종합

한다면, 

1) 염료의 선택에 유의하여야 되며 

2) 상대섬유의 손상을 주지 않는 염색법을 택해야 되며 

3) 염색온도, 염색시간에 영향을 받으며  

4) pH에 따라 섬유 및 염료의 거동이 다르며  

5) 많은 염료 중 요구되는 견뢰도에 따라서 염색방법 및 염료를 선택하여



야 된다는 사실이다. 

 


